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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신규자금 수혈 임박
1000억원 지원에 3000만달러 신용장 … 4월 중순 정상화계획 확정

금호타이어가 4월1일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워크아웃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채권단은 둘째 주부터 채권단 협의를 통해 4월 중순까지 금호타이어와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

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는 대로 신규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앞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1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3000만달러 규모의 신용장 한도를 새로 열어

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5일로 예정된 채권상환 유예기간도 추가로 1개월 연장해 줄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단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사가 거의 마무

리 단계에 있어 곧 정상화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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